
다이와보 - 새로운 중기계획 추진 

 

다이와보는 2003년 4월부터 시작되는 중기(中期) 3개년 경영계획 “뉴·스테

이지(New Stage) 21”에서 2차 제품 사업의 확대, 산업자재 분야의 확충을 달

성함으로써 최종 년도인 2005년도에는 연결 판매고를 8백억엔(2002년도 실적

의 14% 증가), 연결 경상(經常)이익 40억엔(2002년도 실적의 2배 증가)을 목

표로 정하였다. 

이 계획에서는 ① 섬유소재로부터 제품·브랜드 비즈니스까지 핵심기술에 

의한 독자소재로 개발한 “다이와보·브랜드”의 확립 ② 면·폴리프로필렌·

레이온 소재의 장점을 살린 지구환경과 사람의 건강·안전에 공헌하는 상품

의 개발 ③ 각 사업 영업의 책임 경영 - 을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다. 

정량(定量)목표로는 “방직·텍스타일”의 현 수준 유지(2002년도 실적 130억

엔, 2005년도 목표 130억엔)로 설정하고, “제품”은 160억엔의 실적에서 28% 

증가한 205억엔으로, “산업자재”에서는 165억엔의 실적에서 12% 증가한 185

억엔을 목표로, “합섬·레이온”은 140억엔 실적에서 18% 증가한 165억엔을 

목표로 하는 등 각 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. 

특히 섬유사업에서는 제품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, “한텐”과 “구우지”의 두 

브랜드를 이어줄 새로운 브랜드를 도입하려하고 있으며, 직영점포를 더욱 늘

려 나감으로써 소매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. 

다이와보는 그 동안 “방적회사로부터 섬유회사로”라는 기업변혁 방침을 더

욱 강력히 추진하여, 안정된 수익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. 


